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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눈 속의 사냥꾼 
(The Hunters in the Snow  c. 1565)

페터 브뤼겔 (Pieter Bruegel the Elder 1526 -1569)

목판에 유채 117 cm x 162 cm. 

비엔나 회화 미술관

잿빛 하늘 아래 눈 덮인 산과 들이 펼쳐져 있다. 마

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은 꽁꽁 얼어 붙었고 지붕

들은 하얗게 눈을 이고 있다.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

까마귀가 앉아 내려다보는데 사냥 나갔던 사람들

이 겨우 바싹 마른 여우 한 마리를 잡아 어깨에 걸

치고 눈 속에 터벅터벅 돌아온다. 사냥개들도 허기

와 피곤에 지친 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주인들을 

따르고 있다. 그러나 산밑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

는 정다운 사람들이 이들을 기다린다. 스케이트를 

타면서 땔감을 나르기도 하고, 저녁식사를 준비하

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.

 

이 그림은 네덜란드 르네상스의 거장 페터 브뤼겔

이 일년 열두 달의 정경을 그린 열여섯 개 목판 유화 

중에 겨울을 그린 것이다. 계절 시리즈 중에 유일하

게 남아 전해져 오는 다섯 목판 중 하나이다. 서양 

미술사에서 겨울을 묘사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

고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. 

그림 속에는 눈 덮인 자연이 화면을 가득채우고 

있다. 그럼에도 뚜렷이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숨결

이다. 한없이 펼쳐진 하늘과 산, 눈과 얼어붙은 땅, 

그 모든 풍경은 인간이 그곳에 있기에 비로소 의미

를 부여 받는다. 풍경 속에 무심히 그려져 있는 인

물들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도 거대한 우주

의 운행도 인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을 

걸어오는 듯하다. 

그리고 그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한다. 얼어붙은 산

을 내려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

다. 정다운 마을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며, 그 사람

들 속에 관계가 있고 삶이 있다. 사람들이 있기에 

희망도 있다. 

이렇게 추운 정경은 상상으로 그려 볼 수밖에 없

는 캘리포니아에도 겨울이 왔다. 힘든 사냥같은 하

루가 또 지나가고 안식처가 그리워지는 어둑한 저

녁마다 가슴에 등불처럼 간직하고 싶은 그림이다. 

 《김동백》  


